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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팀은 며칠 서울 을지로의
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. 호텔 앞에 오래전에 갔던 단골식당이 있어
서 오랜만에 갔습니다. 예전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. 그 식당은 시작한
지 50년이 넘은 식당인데도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. 그런데 뉴
욕에서 새로운 식당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손님이 북적이고 맛도 좋고 하
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맛도 변하고 손님들도 줄어드는 모습을
자주 봅니다. 이 차이가 뭘까요. 간단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맛이라고 말
할 수 있지만, 조금 더 깊게 보면 영업주의 영업 방침의 차이로 보입니
다. 심지어 한국의 오래 동안 잘 되는 식당들을 보면 영업주가 마치 사명
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. 

서울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<백년가게>란 것이 있습니다. 음식점에도
이런 지정을 받은 식당들이 있습니다. 서울에 음식점 수가 10만 개가 넘
는데 그중에 123개(2024년 기준)가 지정을 받았으니 비율로 보면
0.001% 조금 넘습니다. 이런 식당들의 <백년가게> 선정 기준은 첫째,
30년 이상의 꾸준한 업력이 있어야 합니다. 둘째, 영업주가 계속 혁신적
태도를 지녀야 합니다. 셋째, 음식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가져야 합니다.
넷째,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. 다섯째, 사회적 책임
을 다하는 업소라야 합니다. 이런 선정 기준으로 선정된 <백년가게> 음

식점의 상관성을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. 이 식당들은 오래된 역사
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맛을 유지하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
며 손님을 끌었습니다. 또한 사명감 있는 영업주는 변함없는 맛을 유지
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발전해 왔으며,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좋게 유지
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음식점이 되는 현재
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

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울림교회가 <백년교회>가 되기를 바랍니다. 서구
의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예배당만 남았거나 그 예배당도 유지하지 못해
다른 용도로 건물을 팔고 사라지는 그런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, 1세기
신약교회가 박해의 300년을 거쳐 결국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항복을
받아내었던 것처럼,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
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그런데 이것은 절대
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는
손꼽을 만큼 적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교회
가 되기 위해서 2025년은 새로이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. 저는
마치 1년을 목회하듯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우리 성도들도 내가 처음
믿는 그 첫 해인 것처럼 금년 한 해 그렇게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. 백년
교회의 초석을 놓은 금년이 되도록 말입니다. 


